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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(수 정 배 포 )

2016. 4. 28(목)

작 성
·

문 의

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
과장 김기영 / 사무관 이정호

(Tel. 044-200-2083)

* 엠바고 : 4월 28일(목) 11시 이후 사용

5월‘가정의 달’을 맞아 국내관광 활성화로 내수진작 기대

- 28일 국무회의에서 5.6일 임시공휴일 지정, 가정의 달 의미를 살린

가족 단위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방안 확정

① 임시공휴일 당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, 가족단위 여행객 KTX 20% 할인

②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, 국립과학관 휴양림·청소년수련시설 등 무료 입장

③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프로야구 입장권 50% 할인

④ 전국 240개 지자체․지방공기업, 60여개 공공기관의 연수시설을 무료 개방

* 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포털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

□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5월 ‘가정의 달’과 여행주간(5.1∼14)을

맞아 국민들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고, 국내여행 활성화를

통해 내수 진작 붐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

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.

□ 무엇보다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.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

다.

ㅇ 이는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5.6일을 ‘재량휴업’으로 지정하고 있어

가급적 근로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나흘의 연휴기간 동안

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반영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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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아울러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5.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

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,

* 5.6일 0시～24시동안 고속도로 경유 차량은 진 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 면제

(예시) 5.5일 24시 이전에 유료도로 진입한 차량이 5.6일에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 면제,

5.6일에 유료도로 진입한 차량이 5.7일 0시 이후 톨게이트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

ㅇ KTX・새마을호·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5.1∼5.31일까지

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%를 할인
키로 하였다.

*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여 할인승차권 구매, 인터넷 예매의

경우 일단 정상가격 결제 후, 열차 탑승 전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
하면 할인혜택 제공

□ 또한, 금번 연휴기간(5.5~5.8) 동안 4대 고궁・종묘・조선왕릉 및

과학관・휴양림・수목원 등을 무료 개방하는 하는 한편

ㅇ 지자체·공기업·공공기관의 운동장·강당 등 연수시설을 무료 개방

하고 관련 이용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* 등에 일괄 게시할 예정이다.
* http://spring.visitkorea.or.kr
※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실비 차원에서 유료로 개방

ㅇ 특히,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

개방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% 할인

하기로 했다.

※ 롯데-두산(잠실), KIA-넥센(고척), 한화-KT(수원), SK-삼성(대구), LG-NC(마산)

□ 정부는 금번 임시공휴일과 연휴를 많은 국민이 가족과 함께 최대한
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도 요청하였다.

ㅇ 우선, 중소기업・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
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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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

ㅇ 또한 자녀들과의 가족단위 국내여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

있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.

ㅇ 연휴기간 중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

종사자들도 가급적 국내에서 여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,

ㅇ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
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,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, 아이돌봄

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.

□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국내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

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 등과 연계하여 무료

개방 관광지 및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각종 국내 여행정보,
관광이벤트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


